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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의 

기능들 가운데, 특히 국제교류 기능을 중심으로‘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

주지역 발전의 블루오션 개척 전략이 절실하다. 

성공한 세계의 혁신클러스터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및 산업 클러스터이지만 국제교류를 콘

텐츠로 조성하는 혁신클러스터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그리고 새로운 시도이다.

국제교류 관련 콘텐츠를 교육과 연수, MICE 등 지식산업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산업발전 클러스터로 묶어서 관광과 청정 1차 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특화된 제주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공시킨다면 한국의 국격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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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고도’처럼 될 경우, 존재 가치

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가운데 향후 발전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혁신

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의 기능들 

가운데, 특히 국제교류 기능을 중심으로‘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돌

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이 글은 6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올해부터 

연례화된‘제주포럼’을 다보스포럼처럼 개최 시기를 못박고 개최 장소도 제주국제컨벤션센

터로 고정하는 한편 제주포럼 기간에 맞춰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내도한 정상들이 제주

포럼에 참석토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세계한상

대회와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장기 비전인‘국제비즈니스센터’추

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전략이다. 셋째,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해외 명문 MICE 대

학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컨벤션센터 ․ 국제평화재단 ․ 제주혁신도시의 MICE 기능과 시너지 효

과를 내는 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넷째, 제주라는‘경관 ․ 생태의 보고’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문화외교의 허브’를 접목

시켜 제주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는 전략이다. 다섯째,‘한 ․ 중 ․ 일 

TV 방송 페스티벌’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함으로써,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가 한류의 

허브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여섯째, 유럽 문화 TV 채널인‘아르떼(ARTE)’를 

벤치마킹해 한 ․ 일 공동 TV를 먼저 창설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가입을 유도,‘아시아의 아르

떼’를 동북아 관문인 제주의‘국제교류 클러스터’에 설립하자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등의 정비는 물론, 기존의 도시계

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제도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해

외 직항로 확충을 위한‘항공자유화’등의 제도 개선, 신공항 조기건설 등도 필수적으로 뒤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교류 클러스터의 효

용성과 가치에 대한 범도민적 합의 아래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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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재단의 

기능들 가운데, 

특히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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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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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정부의 압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

균형 발전을 낳음으로써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로 이어짐.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재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방을 일으

켜 세우는 ‘자립형 지방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음. 서귀포시 

신시가지 인근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지

방재생 처방전’에 따른 산물인 셈임. 또 영어 조기유학 붐으로 인한 과

다한 국부의 유출과 ‘기러기 가족’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

서 국책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돼 옴.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

육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연구소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지역 특성화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원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임.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그 산업적 특성상 산⋅학⋅연의 전⋅후방 연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기 때문임. 제주영어교육도시 또한 주변 일대의 영어 상

용화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 한, 성공적 정착에 장애가 예상됨.

○ 제주혁신도시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고도(孤

島)’처럼 될 경우, 존재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가운데 향후 발전

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임. 이에 제주혁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중

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의 기능들 가운

데, 특히 국제교류 기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cluster)’로 한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 

○ 이 글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주축으로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

화의 섬 구현을 추진해온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의 현주소

를 살펴보는 가운데, 제주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또 다른 구상을 

가다듬기 위한 것임. 즉, 제주혁신도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

제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교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이 글의 목적이 있음. 이는 동북아 관문에 자

리한 제주로선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앞당길 수 있

는 추동력을 찾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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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유사

2.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의 현주소

가.‘홍가포르’모델의 제주국제자유도시

○ 제주는 그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통해 환

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고, 나아가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경제권을 연계하는 요충지가 되는 청사진을 그려옴. 특히 제

주는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홍콩의 역할을 대신 맡는 동시에 싱가

포르의 발전을 벤치마킹하는 이른바 ‘홍가포르’ 모델의 국제자유도

시 건설을 표방해 옴. 여기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홍콩과 싱가포르

의 현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으로 한때 혼란을 겪었을 뿐, 오늘날 아시아 

제1의 ‘국제금융중심지’1)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 
– 홍콩에 진출한 176개의 외국계 은행 중에는 세계 100대 은행이 무

려 70개에 이르고, 홍콩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대형 은행

도 30여 개나 됨.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이 각각 

39개, 57개인 점만 봐도 현재 세계의 금융중심지로 뉴욕과 런던에 

이어 홍콩을 꼽는 것도 무리가 아님. 홍콩은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향후 위안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역외금융센터’로 자리를 잡

기 위한 야심찬 전략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을 비롯하여 무역, 물류, 관광 등이 오늘날 홍콩의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음. 홍콩은 2003년 중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계기로 교역량이 급증하고 중국 대륙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

문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면서, 2011년 현재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도 1,250여 개나 들어섬. 
– 2004년부터 중국인의 단체 해외관광이 허용되면서 홍콩을 찾는 중

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0년의 경우 홍콩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3,603만 명 중 중국인이 63%인 2,268만 명에 달함. 이들은 

쇼핑은 물론 홍콩주식까지 매입하고 있는 실정임(최광해, 2011).

○ 인구나 면적이 홍콩의 3분의 2 가량인 싱가포르2)는 세계 최고 수준

의 물류를 비롯하여 무역, 금융, 관광을 주축산업으로 하고 있는 점

에서 홍콩과 매우 유사함. 홍콩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라면, 싱

가포르는 인도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두 나라 모두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잘 통하는 공통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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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주소는 이러한

‘홍가포르’모델과는

아직은 상당한 거리감…

물류⋅금융을

포함한‘홍가포르’

모델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관광휴양과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기존 모델에 머물어

–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제금융 허브의 주도권을 놓고 지난 50년간 치

열하게 경쟁을 벌여왔는데, 홍콩의 중국 반환은 싱가포르에 약진의 

계기를 제공함. 은행이나 증권 업무는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 두더라

도 자산운용이나 외환업무 총괄부서는 싱가포르에 두는 ‘투톱(two 

top) 시스템’을 채택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늘어났기 때문임. 싱가포

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은 113개로 런던⋅홍콩⋅뉴욕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임. 
–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로, 홍콩(16.5%)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 

중 최저수준일 정도로 친기업적 정책을 견지,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하고 있음. 또 싱가포르는 2003년 ‘바이오폴리스’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영입하는 등 집중 투자해온 생명공학 분

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기획재정부, 2011).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주소는 이러한 ‘홍가포르’ 모델과는 아직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 정부는 제주를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배제했

을 뿐 아니라 ‘역외금융센터’ 유치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물류 

거점으로서의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마저 유보되었음. 
– 제1차(2002∼201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휴양 

중심의 6대 핵심 프로젝트(첨단과학기술단지⋅휴양형주거단지⋅신

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영어교육도시)가 추진

돼 옴. 제2차(2012∼202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의 전략사

업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뷰티케어 빌리지 △지식 프로그램

을 중개하는 ‘Edu-MICE’ 사업 △IT⋅BT⋅에너지산업의 연구형 비

즈니스 거점인 ‘IBE R&BD 클러스터’ 등임. 
– 이는 물류⋅금융을 포함한 ‘홍가포르’ 모델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관광휴양과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기존 모델

에 머물게 하고 있음. 더욱이 정부가 국제자유도시와 유사한 ‘경제자

유구역’을 6개(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대구경북⋅새만금

군산)나 지정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선점 메리트가 약화되고 

차별성마저 희석된 가운데 이들 국내 지역과의 경쟁 속에 공동 부진

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푸동, 두바이 등 해외의 주요 국제자유도시

는 보다 큰 시장 및 광역적 발전을 위한 지역의 연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전략

적 시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형편임. 또 제주는 이미 주변에 국제

화된 대도시 광역권을 갖춘 지역(도쿄, 오사카, 서울, 상하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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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운동은 제주도를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자는 

비전이 핵심… 관광

이회의 또 하나의 

국제화 전략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지역에 비해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제도

를 갖추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나.‘제네바 모델’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

○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이 1991년 4월 제주를 방문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제주

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가자는 운동이 싹텄음. 이러한 ‘세계

평화의 섬’ 운동은 제주출신 학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가

다듬어졌는데, 여기에는 제주도를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

를 위한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자는 비전이 핵심을 이뤘음. 
– 이는 당시 ‘신혼여행의 섬’으로 각광받고 있던 제주로서는 관광 이

외의 또 하나의 국제화 전략이기도 했음. 이러한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순수 민간단체인 ‘제주국제협의회’가 같은 해 6월 창립되었고, 

범도민적 공감대속에 14년에 걸친 운동이 결실을 맺어, 정부는 2005

년 1월 27일 마침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함. 
– ‘세계평화의 섬’ 선포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삼무(三無)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천명

함. △삼무정신의 계승 △제주4⋅3의 승화 △정상외교의 정신이라

는 원래의 ‘세계평화의 섬’ 이념은 그 후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

화는 물론 사회구조적 폭력이 제거되는 적극적 평화 내지 인간안보

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됨. 이런 적극적 평화를 ｢제주평화

헌장｣은 일상적 실천덕목으로 구체화했고,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

천협의회’는 △평화교류 △평화안전 △평화환경 △평화문화 △평화

봉사로 세분화하고 있음.

○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제네바는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하지만 국제

외교 거점도시임. UN 유럽본부를 비롯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세

계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 각종 국제기구들이 제네바

에 자리 잡아, 세계평화와 번영, 인권과 건강증진 등 인류보편적 가

치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앙리 듀낭의 적십자 정신이 태동한 제네바는 이들 국제기구를 유치

하면서 확고한 국제교류 핵심거점으로 자리를 잡았음(이철환, 2002).

제주로서는 ‘제네바 모델’이 처음부터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이었는



8  JPI정책포럼 

제주는 그간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2차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점차

‘정상외교의 메카’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

지 모름. 그러나 제주는 그간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2차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점차 

‘정상외교의 메카’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음.

3.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조성 비전

가.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가능성 진단

○ 전쟁의 폐허 속에 유례가 드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 오

늘날 OECD와 G20의 멤버로서 21세기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우

뚝 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교역할(bridging role)’3)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나라가 됨.
– 동북아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중

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대륙세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

음. 둘째,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아세안(ASEAN) 간의 교량역할이 가능함.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다양한 남북문제(North-South 

divide)를 해결하는 데에 한국이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맡을 수 있

음(신각수, 2010). 우리나라가 한⋅중⋅일 상설 협력사무국을 서울

에 유치한 것은 이러한 가교역할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

이자, 동시에 국제교류4)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시사함.

○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되면서 아시아시대의 개막이 앞당

겨진 가운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보다 1년 늦은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된 인천의 송도는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무료입주 등 온갖 인센티

브를 내걸고 국제기구 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제주도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음. 
– 국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각국 도시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함. ‘국

제비즈니스 허브’를 표방하는 송도에 2011년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

은 25개, 연구소까지 포함해도 32개에 불과하지만, 송도와 비슷한 

경제특구 성격의 중국 텐진(天津) ‘빈하이(賓海)’ 신구는 2006년에 

뒤늦게 착수했지만 4,864개의 외국기업을 유치함(조선일보, 2011년 7

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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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 양상의 

이 세 개의‘폴리스’가

‘열린 문화’를 토대로

국제교류와 지식교류를

중심으로 밀접한 협력

네트워크로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면서

혁신적인 클러스터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 서귀포 신시가지의 제주혁신도시나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와 국제평화재단(제주평화연구원,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대정의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로 다른 배경과 목

표 아래 조성돼 옴. 
– 이들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모두 서귀포시 중서부에 위치해 

있지만, 중문관광단지에서 제주혁신도시까지는 약 10km, 제주영어

교육도시까지는 17km 가량 떨어진 만큼, 집적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입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에도 차이가 있음. 
– 신시가지, 대정, 중문에 외견상 별개의 ‘폴리스’처럼 할거해 있는 이

들을 한데 묶으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클러스터5) 개념에는 걸맞지 않

은 것으로 비쳐질지 모름. 사실 이들은 대표적인 IT클러스터인 미국 

실리콘 밸리처럼 자율적으로 조성되지도, 중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기획단계서부터 나서서 클러스터로 형성되고 있지도 않음. 

<그림 1> 서귀포 지역의 중서부 일대 지도

○ 다행스런 일은 이러한 할거 양상의 세 ‘폴리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

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임. ‘국제교류’와 ‘지식교류’라는 콘

셉트가 바로 그것임. 
– 이 세 개의 ‘폴리스’가 ‘열린 문화’를 토대로 국제교류와 지식교류를 

중심으로 밀접한 협력 네트워크로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되면서 혁신적인 클러스터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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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기능은 타 

혁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혁신도시

특유의 기능… 

국제교류 핵심 기능 

내지 미션으로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이전은 각별한 의미

–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금년 말부터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부속 앵커호텔이 금년 중 완공될 예정인데다, ‘제주

포럼’도 육성 지원 조례가 지난 1월 제정 공포되는 등 국제교류 증

대의 청신호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음. 
– 중장기적 안목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지식교류 클러스터 조성

에 적극 나설 경우 서귀포시의 고질적 인구감소와 경제사회적 활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미래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구성 단위들

1) 제주혁신도시

○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들의 개요는 아래 

<표 1>에 나타나 있음. 
– 전국의 혁신도시들은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감안해 나름대

로 매력적인 도시 콘셉트를 추구함. 예컨대, 부산혁신도시는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가 하면, 대구혁신도시는 ‘Brain 

City(지식창조)’를, 광주⋅전남혁신도시는 ‘Green Energypia City’를 

표방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는 이곳에 이전되는 9개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반

영해 ‘국제교류⋅연수 폴리스’라는 콘셉트를 부여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에 이전되는 9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보면, △국제교

류 기능(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 기능(국토해

양인재개발원⋅국세공무원교육원⋅한국정보화진흥원6)), △국세 및 기

타 서비스 기능(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청고객만족센터⋅공

무원연금공단⋅국립기상연구소)으로 나눌 수 있음.
– 이 가운데 국제교류 기능은 타 혁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

주혁신도시 특유의 기능임. 물론 교육연수 기능도 관광휴양지로서

의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능임. 그럼에도 국제교류를 핵심 

기능 내지 미션으로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이전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음. 
– 우리나라 문화외교⋅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일선에서 체계적으로 구

현하는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은 제주로 하여금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 내지 동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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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치
면적

(만m2)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도시 콘셉트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93.6 7 4,194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동구 421.6 23 15,016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

전남
나주시 732.7 50 14,175

• Green Energypia City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중구 298.4 21 10,555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적 도시

강원 원주시 361.2 31 8,910
•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being)
– 참살이도시(well-being)

충북
진천군

음성군
692.5 42 9,969

• 교육⋅문화 이노밸리

– IT, BT 벤처도시

– 연수도시

– 문화⋅정보⋅환경도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990.9 30 15,229

•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김천시 381.5 26 8,676
• Dream 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진주시 407.8 38 10,577
• 혁신감성 Inno Feel

– 기업지원 거점도시

– 녹색친수 도시

제주 서귀포시 115.1 5 2,939
•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 거점도시

– 연수휴양⋅관광도시

* 국토해양부 Innocity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용.

<표 1> 전국 혁신도시별 개요* (2012년 1월말 기준)

전국의 혁신도시들은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감안해 나름대로

매력적인 도시 콘셉트를

추구… 부산혁신도시는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가 하면,

대구혁신도시는 

‘Brain City

(지식창조)’를,

광주⋅전남혁신도시는

‘Green Energypia

City’를 표방



12  JPI정책포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는 2003년 3월 

개관 이래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1,900여 건의 다양한

행사를 치러…

국제평화재단 산하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을 주관…

2015년까지 초⋅중⋅고

국제학교 12개 학교와 

해외 유명 대학까지

유치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동북아 교육 허브’를

꿈꿔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는 2003

년 3월 개관 이래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0년 한⋅중⋅
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 2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1,900여 건

의 다양한 행사를 치름.
– 오는 9월에는 180여개 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5차 세계자연

보전총회도 이곳에서 열림. 국제회의 전문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

터는 3,500명(최대 4,300명) 수용의 국제회의장과 대⋅중⋅소 회의

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음.

○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제

주특별자치도의 기금 출연으로 2006년 1월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제

평화재단’이 발족됐고, 그 산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이 같은 해 3월 개

원함.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 국제평화⋅협력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은 출범이래 줄곧 ‘제주포럼’을 주관해 옴.
– 국제평화재단 산하에는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JITC)가 2010년 

10월 설립돼 아시아지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인간안보 등

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평화재단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국가원수의 밀랍인형 등

이 전시된 제주국제평화센터(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를 제주특별자

치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음. 제주평화연구원과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는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입주해 있음.

3) 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 중인 제

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를 체계적인 학습은 물론 생활 속에서 자연스

레 습득케 하는 게 목표임.
– 서울 여의도의 약 1.3배 면적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종래의 영어마

을 개념을 뛰어넘은 정주형 영어도시인 만큼, 외국 명문학교는 물론 

주거⋅상업시설, 교육문화예술단지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 
– 작년 9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NLCS 제주)가 처음으로 개교했고, 

이어 10월엔 공립 한국국제학교(KIS)가 둥지를 튼 데다, 올해 10월

엔 캐나다의 명문 사립학교(BHA)가 문을 열게 됨. 이렇게 2015년까

지 초⋅중⋅고 국제학교 12개 학교와 해외 유명 대학까지 유치함으

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동북아 교육 허브’를 꿈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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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기간에 맞춰

정부가 제주에서 

정상회담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한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제주포럼에

참여해 세계의 이목을

끌도록 해야 

4.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조성 전략

가. 정상회담 수반하는‘제주포럼’육성

○ 매년 1월 하순에 스위스의 다보스(Davos)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은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밥(Claus Schwab)이 대서양 양쪽의 리더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특강을 마

련한 데서 비롯됨.
– 1971년 ‘유럽경영포럼’으로 출발한 제1회 포럼의 참가자는 140명이

었음. 이것이 1987년 ‘세계경제포럼(WEF)’으로 이름을 바꾸고 경제⋅
경영뿐 아니라 정치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거듭 넓혀, 지금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리더 2천 5백명이 운집하는 가장 권위 있는 포럼

으로 성장함. 세계 거물들이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중대발언이 나

오고 극비리에 수뇌회담이 열리기도 해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적 갈

등이 해결된 사례도 적지 않음.7)

– 해발 1천 5백m 고지에 자리한 다보스는 취리히 공항에 내려서 기차

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 50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교통이 불

편하고, 숙박요금도 매우 비쌈. 인구 1만 3천명의 작은 휴양지인 다

보스는 오늘날 지구촌 화두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도시의 대명사처

럼 우뚝 섬. 다보스포럼은 매년 개최 시기와 장소를 고정해 놓고, 1

년 내내 철저한 준비 끝에 치러짐. 

○ 2001년 창설돼 격년제로 치러지다가 올해부터 연례화된 ‘제주포럼’

을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

치도는 2012년 1월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제주포럼은 이제 더욱 내실을 기해 다보스포럼처럼 개최 시기를 못

박는 한편 개최 장소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고정해 제주 ‘국제교

류 클러스터’의 선도 프로젝트로 정착되는 게 바람직함. 이럴 경우 

인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생들이 제주포럼에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제주포럼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교육장

으로 활용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게 됨. 
–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제주포럼 기간에 맞춰 정부가 제주에서 정상회

담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한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제주포

럼에 참여해 세계의 이목을 끌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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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로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해 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와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국제비즈니스센터’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

나. 국제비즈니스센터의 밑거름‘한상네트워크’활용

○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

법에 의해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임. 
– 재외동포재단은 2011년 10월 현재 726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

키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지원⋅협력 사업을 펼

쳐 옴. 즉, △모국어 교육 △모국문화 보급 △차세대 육성 △한상(韓

商) 활성화 △지위향상 및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韓人會) 네트워

크 사업 등이 그것임. 
– 이들 사업 중 재외동포재단은 특히 재외동포 경제인들, 즉 세계 도

처의 한상들과 국내 경제인들이 대규모 비즈니스의 장에서 만나는 

‘세계한상대회’를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해 옴. 이를 위해 재외동포

재단은 평소에 무역, 상공, IT, 벤처 등 분야⋅업종별로 한상 통합 

DB를 구축, 이를 세계한상대회에 연계함으로써 실질적 비즈니스 성

과 창출에 힘쓰고 있음. 이는 또한 국내외 동포 기업 및 기업인의 

상시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함.

○ 제주에서는 지난 2004년 제3차 세계한상대회에 이어 2008년에도 제7

차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음. 
– 2011년 11월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40

개국의 480개 기업⋅기관에서 약 3,300여 명(국내 2,200명, 국외 1,100

명)이 참가해 4,60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2억 6천만 달러의 

상담실적(계약실적 포함)을 거둔 바 있음. 그리고 이를테면 부산상

공회의소가 중남미한상연합회⋅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뉴질

랜드상공인연합회 등과 MOU를 맺는 등 다수의 MOU가 체결됨.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 비전으로 ‘국제비즈

니스센터’를 지향해 옴. 
– 이제 제주혁신도시로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해 옴에 따라 세계한상대

회와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국제비즈니스센터’ 추진을 위한 밑거

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함.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부산 

세계한상대회의 경우 기업전시회를 위해 598개의 부스가 마련된 점

을 감안해, 제주컨벤션센터는 COEX, BEXCO 등에 비해 빈약한 전

시 공간 및 전시 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함. 수출 1조원 달성을 기치

로 내걸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세계한상대회와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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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명문 MICE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도 

유치해 국제컨벤션센터⋅
국제평화재단⋅
제주혁신도시의 

MICE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바람직

다. 혁신적 지식생태계 창출을 통한 MICE 활성화 

○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유니버시티존’에 △세계의 유수한 호텔 

체인과 연계해 관광분야 단과대학을 운영 중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아시아지역의 국제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적

기에 공급하기 위한 교육대학,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아시아 

경제⋅경영에 높아진 관심을 감안해 한⋅중⋅일 3국의 경영대학이 공

동 참여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경영대학’ 등의 유치도 검토하고 있음.
–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대학 초기운영비⋅건축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세특례의 간접 지원에 그쳐 

이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음(제민일보, 2011

년 12월 27일자). 

○ 원래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것

은 수도권 단극 중심의 기형적 발전을 교정하기 위한 국가혁신 차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화하지 않으면 세계

적 경쟁에 뒤처진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음.8)

– 연구개발 인력의 78%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의 산업단지는 

단순생산에 치우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절름발이 상

태로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음. 
– 지방에서의 자족적인 연구개발과 생산기능의 클러스터화는 투자⋅

소비⋅고용창출이 선순환을 이루고, 이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화 

경제구조를 구축해 세계화에 대처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이 가능하

기 때문임(박상철, 2007). 

○ 정부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2009년∼2011

년의 1단계에서 MICE와 물산업을 선정한 데 이어, 2012년∼2015년

의 2단계에서도 △MICE를 △풍력서비스 △차세대 식품융합과 함께 

선도산업으로 다시 선정해 지원키로 함.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명문 MICE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도 유

치해 국제컨벤션센터⋅국제평화재단⋅제주혁신도시의 MICE 기능

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바람직함. 
– 이럴 경우 MICE 지식의 결합⋅통합에 따른 혁신적 지식생태계가 

창출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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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국제교류재단이

대중적 호응 속에 

운영해온‘문화센터’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제 제주의 빼어난 

경관과 잘 보전된 생태를

‘한국의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가다듬어

세계인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라.‘경관⋅생태 보고’와‘문화외교 허브’접목

○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에 이어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유네스코

(UNESCO)가 지정하는 자연과학분야의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이라는 초유의 영예를 안았음(연합뉴스, 2010년 10월 5일자).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은, 이러한 ‘경관⋅생태

의 보고(寶庫)’에 우리나라 ‘문화외교9)⋅공공외교10)의 허브’가 접목되

는 셈임.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외교

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국제교류 전담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올바르게 인식⋅이해시키고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

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해외 한국학 진흥(교수직 설치⋅강좌 운영⋅펠로십 지원 등) △문

화교류(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문화예술 교류협력 등) △공공외

교(해외명사 초청⋅차세대 지도자 및 청소년 교류⋅국가별 포럼 등) 

△출판⋅영상(도서 제공⋅드라마 해외방영 등) 사업 등이 그것임.

○ 제주는 관광휴양지로서의 높은 성가에도 불구, 문화예술의 빈곤으로 단

순히 ‘자연경관을 파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저평가를 받아온 터임.
–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인에게 매력적으로 알리는 데에 상당한 노

하우를 쌓아온 국제교류재단의 제주 이전은 이런 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함. 제주는 국제교류재단이 대중적 호응 속에 운영해온 ‘문화센

터’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국제교류재단으로서도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데에 제주를 적극 활용

할 수 있게 된 셈임. 
–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을 몰고 온 ‘제주올레’가 최근 로열티를 받

고 일본 규슈에 수출된 사실이 이를 시사함. 제주올레는 제주의 자

연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제주인의 질박한 삶을 통해 ‘자

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속살’처럼 드러내 보여줌.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제 제주의 빼어난 경관과 잘 보전된 생태를 

‘한국의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가다듬어 세계인에게 더욱 매력적으

로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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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에 3국의

TV방송인 및 TV방송

프로그램의 상설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

‘한⋅중⋅일 TV방송

페스티벌’로 연례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

마. 한류 거점 포석의‘한⋅중⋅일 방송 페스티벌’창설

○ 현재 한⋅중⋅일 방송인들의 대표적인 국제교류로 ‘한⋅중⋅일 TV

프로듀서 포럼’이 있음. 
– ‘한⋅중⋅일 TV프로듀서 포럼’의 창설은 KBS 출신의 다큐멘터리 

연출자인 정수웅 감독이 2000년 일본의 구마모토(熊本)에서 열린 

‘일본의 명 프로듀서 심포지엄’에서 한일 간의 TV프로듀서 교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데에서 비롯됨.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1년 부산– 

하카다(博多) 간을 운항하는 페리호 선상에서 처음으로 ‘동북아 PD

포럼’이 열리게 됨. 
– 정 감독은 이듬해인 2002년 ‘중국TV예술가협회’를 방문해 한⋅중⋅

일간의 교류를 제의, 중국 측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2003년 제3회 

‘동아시아 방송프로듀서 포럼’이 “동아시아 TV프로그램의 교류, 공

동제작 및 국제화”를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림. 이후 ‘한⋅중⋅일 TV

프로듀서 포럼’으로 개칭하여 한⋅중⋅일 3국을 번갈아 가면서 매

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한⋅중⋅일 TV프로듀서 포럼’은 150명 내외의 3국 프로듀서들이 참

가하여 각기 제작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을 감상하며 토론을 벌

이고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있음. 
– 이 포럼에는 한국에서는 ‘한국PD연합회’ 소속 현역 PD들이 참가하

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PD뿐만 아니라 배우⋅작가⋅방송국 고

위관리⋅방송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중국TV예술가협회’ 소속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음. 또 일본의 경우는 전직 PD중심으로 결성

된 ‘일본방송인회’가 중심이 되어 현직 PD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함

께 참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한⋅중⋅일 TV프로듀서 포럼’의 상임 조직위원장이기도 한 정수웅 

감독은 향후 PD는 물론 편성⋅보도⋅기술⋅경영 분야 등을 망라한 

‘한⋅중⋅일 TV방송 페스티벌’의 형태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

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 이렇게 되면 한⋅중⋅일 TV방송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종합적

으로 이뤄짐으로써 3국간 문화 정체성 공유의 토대 마련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임. 그는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

에 3국의 TV방송인 및 TV방송 프로그램의 상설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 ‘한⋅중⋅일 TV방송 페스티벌’로 연례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

안하고 있음(진행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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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에는

공동채널 설립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공동TV는

아시아적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콘텐츠의

공급기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한⋅중⋅일 TV방송 페스티벌’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국제교류 클러스터’가 한류의 허브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

가는 게 바람직함. 

바.‘아시아의 아르떼’국제공동TV 설립

○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국민의 상호 이해와 결합을 공고히 하려는 목

적 아래 ‘유럽 문화채널(CCE)’로 명명된 독립적인 공동채널을 창설하

기로 하고 1990년 10월 ‘유럽 문화채널 설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 
– 양국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인 La SEPT와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 

ARD가 참여해 설립하는 공동 방송사의 본사를 독일에 접한 프랑스 

국경도시인 스트라스부르그에 두는 데에도 합의함. 6개조로 된 이 

조약은 방송사의 운영, 편성⋅전송방식,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

정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출범한 유럽 문화 TV채널이 ‘아르떼

(ARTE: Association Relative à la Télévision Européene)’임.
– 아르떼가 첫 방송을 시작한 것은 1992년 5월임. 프랑스와 독일의 국

내법 차이로 인해 아르떼의 법적인 기반은 국제법을 통해 해결함. 

아르떼는 벨기에의 RTBF, 스페인의 TVE, 이탈리아의 RAI, 폴란드

의 TVP, 오스트리아의 ORF, 핀란드의 YLE 등과 속속 협정을 맺음. 

이들 협정사들과 아르떼는 테마 프로그램 등을 공동 제작하고 있음

(고주현, 2009; 이상훈, 2007).

○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지만 

영토 갈등과 역사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이러한 걸

림돌 제거를 위해서는 문화 분야의 협력, 특히 공동 방송채널을 통한 

상대국 이해가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공동채널 설립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조

성되고 있음.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돼 있는데다 한⋅중⋅
일 3국간 소득격차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3국 정부 공히 신성장 동

력으로 문화산업 및 영상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도 고무적임. 
– 무엇보다 이러한 국제공동TV는 아시아적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문

화콘텐츠의 공급기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임(진행남, 2010). 최

근 들어 아르떼 설립 당시와는 달리 눈부신 정보통신의 발달은 유

럽의 경우보다 단기간에 아시아의 공동TV 설립을 가능케 할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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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 양상의 

세‘폴리스’를 

하나의‘직접된

커뮤니티’로서의

국제교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등의

정비는 물론,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제도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 직항로 확충을

위한‘항공자유화’

등의 제도개선, 신공항

조기건설 등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정부가 나서 ‘아시아의 아르떼’를 동북

아 관문인 제주의 ‘국제교류 클러스터’에 설립하는 문제를 주변국들

과 진지하게 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럽의 경우에 비춰, 

한⋅일 공동TV를 먼저 창설하고 타국의 가입을 유도하는 단계적인 

방안도 검토해 볼만함.

5. 맺는 말

○ 동북아의 요충에 자리한 제주도는 그 독특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위

치와 외부세계로부터의 영향과 자극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국

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옴. 회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만 해도 제주출신 재일동

포까지 대거 동참한 ‘주식 사기 운동’이 밑거름이 된 제주인의 미래

지향적 ‘역사(役事)’였고, 국제평화재단의 설립도 제주도민의 열망이 

이룬 결실이었음. 

○ 9개 공공기관이 제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와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영어교육도시 조성이 제주의 미래에 던지는 의미는 심장함. 말하자

면,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는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를 기존의 

국제컨벤션센터, 국제평화재단과 연계시켜 제주 발전의 또 다른 ‘블

루오션’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하겠음.

○ ‘국제교류 클러스터’는 현재 가능성의 영역에서만 존재할 뿐임. 도민

적 공감대 속에 추동력을 얻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 프로젝트로 첫 삽을 뜨

기까지에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임. 
– 할거 양상의 세 ‘폴리스’를 하나의 ‘집적된 커뮤니티’로서의 국제교

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등의 정비는 물론,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제도시의 청사

진을 새롭게 그려야 할 것임. 
–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 직항로 확충을 위한 ‘항공자

유화’ 등의 제도개선, 신공항 조기건설 등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 해외 명문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의 간접 지원을 보완하

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

제교류 클러스터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도민적 합의 아래 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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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총결집돼 추진해야 할 것임. 

○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 혁신적 의지와 용기를 지닌 적극적인 행위

자만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

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버려진 사막과 같은 땅으로 선

진국을 일궈낸 싱가포르나, 주권 반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아

시아 제1의 국제금융중심지로 자리 잡는 호기로 활용한 홍콩, 그리고 

영세중립의 ‘고립지역’을 국제교류의 핵심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스위

스 제네바의 오늘이 이를 시사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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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1) ‘국제금융중심지’라 하면, 국내외 금융기관이 한곳에 집결하여 자금의 조달과 거

래 및 운용 등 각종 금융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통칭하는 말임. 특히 

국제금융중심지는 ‘허브(hub)’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히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금융거래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짐. 
예컨대,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가름할 때에는 아시아 지역본부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홍콩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애초에 홍콩 시장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중국, 한국, 타이완, 필리핀 등 동아시아 전체를 타깃으로 해서 홍콩

에 터를 잡은 것임(최광해, 2011).

2) 싱가포르는 홍콩의 인구가 702만 명(2009년 말)인데 비해 499만 명이고, 면적도 

홍콩(1,104km2)의 3분의 2 수준인 692km2임. 한편 제주도는 인구가 57.7만 명(2010
년 말), 면적은 1,848.5km2임.

3) ‘가교역할’이란 특정 국제문제에서 대립되는 입장을 절충하거나 또는 간극을 메

움으로써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역할을 말함(신각수, 2010).

4)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집단,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식⋅비공식으로 추진하

는 대등한 협력 행위를 일컫는 ‘국제교류’는 흔히 ‘국제협력’과 동일하거나 연속

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5) ‘클러스터’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산업 집적지를 말함(매일경제 경

제용어사전).

6) 원래 제주혁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에 각각 이전하기로 되었던 한국정보문화진흥

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제주혁신도시에

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교육연수 기능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 

7) 영토 분쟁으로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그리스와 터키가 1988년 다보스에서 평화

적인 해결책을 찾았는가 하면, 1992년 남아공 대통령 데클레르크와 흑인 지도자 

만델라가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적인 정권이양을 합의하기도 했음. 

8) 20세기말 미국의 경제지리학자 마이클 포터는 다이아몬드 이론을 정립해, 산업 

클러스터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미

국 실리콘밸리를 ‘클러스터 중 클러스터’라고 설명하고 있음(박상철, 2007).

9)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란 ‘문화와 예술이라는 기제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

를 증진시키려는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일컬음(김기정, 2009).

10)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타국의 대중들이 자국의 외교정책적 목표를 지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국 대중들을 이해시키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일련의 외

교적 노력’을 일컬음(김기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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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혁신도시, 중문의 국제컨벤션센터, 대정의 영어교육도시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조성은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제주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국제적으

로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공한 세계의 혁신 클러스터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및 산업 클러

스터이나 국제교류를 콘텐츠로 조성한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그리고 새로

운 시도이다.

혁신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 / 실패사례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그 공통분모를 통

한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는 제주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연구 조사하여 섬세하고 구

체적인 계획을 수립, 특히 정책의 집행 이전에 클러스터의 현실과 잠재적 역량에 대한 엄밀

한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를 견인할 지역전략사업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또, 지역 내 발전을 견인할 부가가치 창출 신규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 구축,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거나 예산집행 중간점검 

및 리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모니터 되어야 한다. 셋

째, 지역 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은 초기부터 지역주

민들의 참여로 인식이나 관심도를 높여서 공감대 있는 정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

역정책의 지향 목표와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가 추

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공간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여야 정책 목표(target) 및 

정책 수단, 정책의 추진주체와 사후 책임 단위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 다섯째, 클러스

터 정책이 공공과 민간사이에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제주혁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의 

기능 중 국제교류 관련 콘텐츠를 교육과 연수, MICE 등 지식산업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차

별화된 산업발전‘클러스터’로 묶어 관광과 청정 1차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특화된 

제주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공시킨다면 한국의 국격과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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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를 콘텐츠로

조성한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그리고 새로운 시도…

성공한 클러스터로부터의

단순 모방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

1. 개요

○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 방안의 모색

– 제주평화연구원은 서귀포 혁신도시, 중문의 국제컨벤션센터, 대정의 

영어교육도시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임. 
–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조성하여야 

할까?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음.
– 경제환경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혁신차원에서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

성을 알아보고 제주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의 국제교류 클러스터

로의 구현 방안을 국제적으로 인지된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음. 사례분석의 시사점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현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성공 클러스터의 공통분모를 기반

으로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성과 조성안을 분석의 틀에서 살펴

보고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 방안을 제언하였음.

○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험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성공한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구현의 공통분모에 바탕을 둔 분석들은 제주의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줌. 성공한 세계의 클러스터

는 대부분 과학 기술 및 산업 클러스터임. 국제교류를 콘텐츠로 조성

한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그리고 새로운 시도임. 여

기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성공한 클러스터로부터의 단순 모방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음. 특정지역의 성공한 클러스터를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역사, 제도, 문화 등 많은 차이점과 시

기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어느 시

기와 조건 속에서 국제교류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는가 

하는 다양한 요소와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임. 나아가 상이한 

사례와 국제교류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혁신 클러스터를 어떻게 응

용하고 어떠한 정책과 성공적 구현을 위한 계획으로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처방을 내릴 것인가? 일반적으로 혁신 클러스터

의 형성과 발전은 다양한 요소와 주체가 역할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구현되는 역동적인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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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성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역동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지방 네트워크

결합과 산업구조/시스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공간 결합으로

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 이글에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국제적으로 성공한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안)을 사전 점검을 하여 

성공적인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의 

해답과 계획의 점검과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감안할 사안을 논의해 

보는 화두를 제언하여 향후 성공적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가 구

현되기를 기대함. 

○ 경제환경의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 오늘날 지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그 이유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

나고 있기 때문임. 국제경쟁의 심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속도 증가, 그리고 수요의 변화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

으키며 경제⋅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 세계화 지방화의 동시진행으로 도시⋅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을 좌우함. 

• 시장경제체제의 세계화, 통치양식 체제의 지방화로 국가단위경쟁

으로부터 도시⋅지역단위 경쟁을 요구하며, 지역의 역할과 지역단

위에서의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
– 정보화와 경제의 지식기반화는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

기반 인프라 확충과 지식을 창출하고 이용하는 창조산업이 요구됨. 
–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문화된 기업들의 집적지 조성 및 기

업간 네트워크 구축하는 혁신주도형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산업의 혁

신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지역

별로 차별화된 산업 발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됨.

○ 지방육성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역동적인 경

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지방 네트워크 결합과 산업구조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공간 결합으로 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

성이 대두됨. 
– 전에는 특정산업이 입지를 선택하면 노동력이 따라갔음. 우리나라의 

마산수출자유구역, 창원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푸동, 센젠 

등 많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에 속함. 
– 최근에는 지식노동자가 입지를 선택하고 지식산업이 따라감. 미국의 

실리콘 밸리, 싱가포르의 원 노우스(One North) 등이 혁신 클러스터

로 성공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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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혁신발전지역의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지식의 창출,

응용 및 확산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 

산업단지 위주의

클러스터와 

대덕 연구개발

특별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지식기반경제와 혁신 클러스터의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OECD의 선진국

을 중심으로 선진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산업 및 고용구조

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면서 시작됨. 
– 이들 연구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산업⋅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

의 가치 및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이었음. 

OECD국가들은 1970년대 이래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제조

업 내에서는 중⋅고위기술산업(OECD분류)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술

집약적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이는 21세기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인식이 확산됨.
–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고기술 산업, 정보

통신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전문직종과 같은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하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행되는 경제산업환경

를 말함.
– 정보생산양식이 기업과 장소의 경쟁력을 좌우함.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혁신발전지역의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지식

의 창출, 응용 및 확산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반면

에 우리의 경우 산업단지 위주의 클러스터와 대덕 연구개발 특별구

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 선진국의 클러스터 사례분석

○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 /특정 지역간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혁신클러스터 경쟁중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혁신활동(innovation)과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 

ship)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가 기술혁신과 신성장 동력

의 중심으로 부상함.

○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혁신 클러스

터 조성을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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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혁신 클러스터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리서치 파크에서 

시작된 실리콘 밸리

(Silicon Valley)와

보스턴의 MIT를 

중심으로 한

‘128번 순환도로

(Route 128)’…

세계 각국 들은 

이들 두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혁신 클러스터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리서치

파크에서 시작된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와 보스턴의 MIT를 중심

으로 한 ‘128번 순환도로(Route 128)’임(Saxenian 1994). 

<그림 1> 실리콘 밸리 지역 & 루트 128 보스턴 지역

출처: Saxenian(1994)

<그림 2>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첨단기술기업 수: 1992년 기준

○ 이후 세계 각국 들은 이들 두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벤치마킹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 밸리와 ‘루트 128’의 경제

적 성공은 텍사스 오스틴의 실리콘 힐(Silicon Hills), 노스캐롤라이나

의 리서치 트라이앵글(Research Triangle),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

터 등으로 이어져오고 있음.

○ 미국은 지역혁신역량이 지역경쟁력 및 번영의 요체임에 착안하여 국

가경쟁력 위원회(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와 하버드 경영대

의 경쟁력 전략 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y and Competitivene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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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지방 

균형발전과 2만 불대

선진국으로의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형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 

이제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삶의 질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에 

의해 결정돼

미국의 40여 개 권역 클러스터 맵핑을 추진하고 있으며 클러스터(cluster) 

전략을 추구함(그림 참조).

<그림 3> 미국의 경쟁력 클러스터 맵핑(Mapping)

○ 영국의 클러스터 정책 조정그룹은 12개 권역 클러스터를, 핀란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10개 권역 클러스터 맵핑, 일본은 10개 산업 클러

스터 계획을 추진 중.임

○ 제2의 실리콘 밸리를 표방하면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Kista Science Park),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등의 혁신 클러스터가 속속 등장함(국가균형

발전위 2005). 

○ 우리도 참여정부때 지방 균형발전과 2만 불대 선진국으로의 진입 장

벽을 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형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

며, 2005년 5월 대덕 과학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을 추진했음. 

○ 포터(Porter)가 지적하였듯이 이제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적 번영, 그

리고 삶의 질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에 의해 

결정됨(Porter, 199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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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포터

(Porter)는 국가 

자체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부문 

기초하에 경쟁력이

형성된다고 파악

<그림 4> 세계의 클러스터

가. 클러스터의 배경

○ 우선 19세기 말에 마샬(Marshall)은 산업구역의 개념으로 동종기업 

및 산업이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집중되었을 때 집적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함(Marshall, 1890).

○ 슘페터(Schumpeter)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보유자원을 

기업의 신규사업목표에 사용하면서 생산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 성

장을 주도한다고 주장하였음. 동시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가정

신에 기인한다고 설명함(Schumpeter, 1911). 

○ 1950년대에 스웨덴 경제학자 다멘(Dahmen)은 기업과 산업간 존재하

는 상호의존성이 신지식을 확산시키며 신제품을 개발하는 상업화 과

정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창출한다는 성장기초(developmental block)

를 강조하였음. 창출된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 강화됨(Dahmen, 1950). 다멘의 이

론은 국가경쟁력은 국내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형성된다는 

전통적 산업발전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20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포터(Porter)는 국가 자체가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부문 기초하에 경쟁력이 형성된다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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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도할 산업이

필요하며, 그 산업은

해당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거나 특성화가 

가능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지역이라는 틀 안에 

어떠한 콘텐츠

(Contents)를 

담느냐가 중요

악하였음. 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점들은 그 기업이 어느 

특정 산업부문에 속하는 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

업들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

명함(Porter, 1998).

○ 산업발전에 관한 이론들은 국가 내의 기술집적지역, 산업네트워크, 

산업시스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기술집적지역 이외에도 지역혁

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첨단산업기술단지(Science Parks), 중소기

업 육성정책(SMEs Policy), 지역 산ㆍ학ㆍ관 연계체제 강화 등이 있

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지역이 산업클러스터로 그리고 혁

신 클러스터로 경로를 거치며 발전하게 됨. 

시기 주장학자 이론

1890 마샬 산업구역(Industrial District)

1911 슘페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경제의 성장 동력

1950 다멘 발전지역(Development Block)

1980 포터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국가경쟁력 향상

<표 1> 산업구역 –클러스터 발전 이론

나. 사례분석의 틀

○ 특정지역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발전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

도할 산업이 필요하며, 그 산업은 해당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거나 특

성화가 가능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함. 즉, 지역이라는 틀 안에 

어떠한 콘텐츠(Contents)를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 사례는 클러스터 조성사례를 대상으로 평가해 

보았음. 그 이유는 제주혁신도시의 클러스터화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 발전과 혁신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가장 활

발히 이용되어오고 있으며, 또 일정 부분 그 성과를 증명해 내고 있

기 때문임. 

○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유형별로 선정하였는

데, 클러스터의 유형은 우선 그 형성이 유관산업의 집적으로 통한 효

과로 인해 지역 내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우와 정부가 전

략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한 계획적 클러스터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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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는 대학

지역발전 사업을 

주도하여 개발된

연구단지로 발전한

대표적인‘학계

중심형’사례…

연구단지를 핵으로

주변지역에 창업 

파급효과가 진행되면서

실리콘 밸리를 형성

○ 자연발생적 클러스터 외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 

주도형 클러스터, 민간(기업) 주도형 클러스터, 연구중심형 클러스터

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해당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함. 

<그림 5> 유형별 클러스터 형성

다. 유형별 성공적 혁신 클러스터 사례

1) 자연발생형

○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실리콘 밸리)
–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는 대학 지역발전 사업을 주도하여 개

발된 연구단지로 발전한 대표적인 ‘학계 중심형’사례로 구분 할 수 

있음.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대학생들의 고

용창출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50여개 기업의 유치 

및 2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이 지역은 미국 내 대학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매

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대학이 

사업주체가 되어 연구단지를 개발하였음. 캠퍼스 남부의 개발용지는 

모두 임대방식으로 기업에게 제공되며, 대학의 Stanford Management 

Company가용지의 임대 및 관리 등을 실시하였음. 
– 대학교수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업이 진행되어 연구단지에는 기

업이 입지하며 23,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었고(2006년), 연구단

지를 핵으로 주변지역에 창업 파급효과가 진행되면서 실리콘 밸리

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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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관춘은 

중국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지식집적단지로

대표적인‘정부주도형’

사례… 

현재 8,000여 개의

첨단 기업과 중국 최고의

국가 연구 기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R&D와 

첨단산업의 지식집적단지

–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의 성공요인은 

• 첫째, 산학연계 및 교육시스템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음. 대학의 운

영 및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대학에 대한 실천성을 평가하는 연구

교육시스템이 존재하고, 교원과 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는 교원인

사관리제도 및 창업지원 시스템의 존재는 연구단지의 활성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제휴프로그램, 연구센터, 자체 교육방

송망 등의 산학연계 촉진을 위한 기관 및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였음. 

• 둘째, 사업성 높은 산업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지역 

내에 있는 신사업의 수요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를 창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역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음. 또한 창업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판

매, 경영관리 등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과 엔젤 및 관련 지원기

업 등이 집적하고 있음. 

• 셋째, 창업의식과 지원산업의 집적화를 들 수 있음. 스탠포드 대

학 및 지역 내에는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지닌 인재가 집적하고 

있다. 또한 졸업생의 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교

원의 스핀오프에 의한 창업과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음.

2) 계획적 클러스터 형성 

① 정부주도형

○ 중국의 중관춘

– 중국의 중관춘은 중국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지식집적단지로 대

표적인 ‘정부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음. 중관춘은 현재 8,000여 개

의 첨단 기업과 중국 최고의 국가 연구 기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R&D와 첨단산업의 지식집적단지임. 
– 세부적으로 중앙과학 연구원 및 200여개 과학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고, 8,000여개의 첨단 기업과 수천 개의 관련 기업이 밀집하였으

며, 중국 최고의 고등 교육기관(북경대, 칭화대, 북경 이공대 등)이 

집적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 10여 개의 국영기업

과 100여 개의 연구개발형 기업설립으로 형성된 후, 중국정부의 계

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음. 
– 이러한 중국 중관춘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기업의 유치와 세제 혜택을 들 수 있음. 북경개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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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현재 1,200여 개의 

기업 유치 및 

2만 6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복합 단지… 

국제적인 휴양지로서 

니스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라피트의 역량,

프랑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소피아 앙티폴리스

성공의 주요 요소로 

작용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투자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었

고, 환급 등 일련의 세제우대 정책을 통해 중관촌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되었음. 

•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분담을 하였음. 정부와 국민

이 지식강국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공유하고, 중국 지식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자는 목적하에 북경의 주도적인 계획⋅입안으로 

추진되었음. 여기에 중앙정부는 법률의 승인과 도로, 통신시설 등

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였음. 

• 셋째,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단지조성을 추진하였음. 이

에 중관춘 생명과학원, 징시(京西) 생물의약 개발구, 베이징 신소

재 기지, 베이신위엔(北新園), 칭화대학 과학기술단지, 베이항(北航) 

과학기술단지, 이공대학 과학 기술단지 등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였음. 

• 넷째, 외부인적자원의 적극적인 도입을 하였음. 해외 유학인력의 

귀국 및 고급인력 관리와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를 위해 파격적

인 조치를 단행하였음.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제 구비하였음. 입주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사회주의하에

서도 기업규제 완화를 시도하였음.

○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 Pierre Laffitte의 비전을 바탕으로 설립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현재 1,200여 개의 기업 유치 및 2만 6

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복합 단지임. 새로운 지식의 거리, 

인간성을 중심한 미래도시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자연과의 조화, 여유

로운 생활, 새로운 지식의 창조 등 3개의 전략을 융합한 저밀도의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제적인 휴양지로서 니스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라피트의 역량, 

프랑스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소피아 앙티폴리스 성공의 주요 요

소로 작용하고 있음.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수도 파리의 과밀 해소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276개 기업의 유치 

및 26,63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운영은 

중앙정부의 조건부 지원과 기금의 재투자를 바탕으로 한 재정의 자

립도를 제고하고 기업과 지속적 연계협력 추진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학에는 연구자금 후원 및 취업 혜택 제공, 지역에는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매력도 향상, 기업은 사업 수입확대 등의 개발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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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텐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민간기업인 

에릭슨(Ericsson)이

1976년 무선 통신 관련

사업본부와 연구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 

대표적인‘민간기업

주도형’사업

–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성공요인은

• 첫째, 체계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의 실현을 들 수 있음. 파리의 과도

한 집적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남프랑스 지역으로의 기업

분산 계획을 입안 및 추진하였음. 남프랑스 지역의 초록과 바다의 

풍부한 자연환경조건을 활용한 개발구상 아래 까다로운 환경규제, 

건축규제 등을 마련하여 과학단지로서의 매력을 제고하고 있음.

• 둘째, 적극적인 인재 및 기업유치 전략을 들 수 있음. DATAR 해

외조직망과 Arthur Anderson 및 KPMG 등과 같은 기업컨설팅 기

관을 통해 유럽 내 진출을 희망하는 고도기술부문 기업들에게 지

역을 홍보하였음. 

• 셋째, 국제적인 리조트지역이라는 매력도와 국제공항의 존재를 

들 수 있음. 니스, 칸느 등은 국제적인 리조트 지역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기술자 들이 정착하고자 하였고, 니스국

제공항은 파리를 비롯하여 많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국제거점으

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음.

② 민간 주도형

○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민간기업인 에릭슨(Ericsson)이 

1976년 무선 통신 관련 사업본부와 연구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민간기업 주도형’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350여 종 이상의 세계 정상급 기술을 확보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는 현재 SICS, IT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에릭슨, MS 등 세

계 700여 개의 유수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명실 공히 선진 과학단

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Mobile Valley로 불리는 시스타 사이

언스 시티는 무선통신과 무선인터넷 분야에 주로 특화되어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무선통신관련 GSM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단지임. 

특히 사회적, 지리적 근접성과 일렉트럼을 활용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적극적인 민간기업 투자 유치와 지원의 재투자를 통해 클러

스터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함.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건설초기에 스웨덴의 

대표적 대기업인 에릭슨 등의 입주를 유치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컴

퓨터산업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인 IBM의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

었고, 이후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

을 유치한 비교우위의 입주여건을 꼽을 수 있음. 이들의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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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에 

스크립스 연구소(TSRI),

솔크 연구소, 

번햄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의 밀집된 

공간적 분포로 암묵적인

지식의 교류와 

자유스러운 연구 분위기

및 자연환경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민간 연구중심형

클러스터

를 창출로 시스타는 유럽의 가장 큰 IT 클러스터로 형성 발전되었

음. 특히 산학협력의 제도화, 신규 첨단기업 창업 등 산업의 역동성 

제고, 정부의 지원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설명되고 있음.

• 첫째, 구성주체들이 역할에 맞는 지식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음. 스웨덴 정부는 통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자국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함. 또한, 스톡홀롬시 클러스터

를 조성하여 에릭슨과 함께 일렉트럼 설립 추진하여 네트워크 형성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에 R&D예산과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둘째, 정부가 기술공유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Funding이 

가능하게 하였다. 민간과 기업들이 서로 연계하여 서로 필요로 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또 이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시장 기구에 의한 

Funding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기술연구를 

주로 하는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에 R&D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셋째, 산학연의 지속적인 교류를 장려함. 산⋅학⋅연의 지속적인 교

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로의 이해가 합치되는 방향으로 Win-Win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Electrum을 통한 지리적 접근성

을 확보하고, Electrum내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에 의한 지식

의 이전 및 공유하며, 민간기업들의 기술 상업화 노력으로 연구자

들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③ 연구 중심형(R&D)

○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

– 미국의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는 샌디에이고 최초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 

ography)를 시초로 형성되었음.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에 스크립스 연구

소(TSRI), 솔크 연구소, 번햄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의 밀집된 공간

적 분포로 암묵적인 지식의 교류와 자유스러운 연구 분위기 및 자연

환경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이루어진 대표

적 민간 연구중심형 클러스터로 볼 수 있음. 다음으로 통신과 군수산

업을 기반으로 조성된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는 연구분야

와 상업부분의 고른 배합으로 Milken 기구의 2004년 Biotech 지수를 

통해 검증된 미국 1위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인구 280만

의 풍부한 민간기술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응용연구, 

상업화의 고른 배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임.



38  JPI정책포럼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파크는 대학과 

연구소를 위주로 

지역발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발전한 

사례로 대표적인

‘학계 중심형’사례…

주력 업종으로 

무선이동통신 분야를 

주요 기반으로

–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 첫째, 우수인력 및 근접성이 뛰어나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음. 우수인력 유치와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 풀을 이용하여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음. 샌디에이고는 

1980년대 저축 대부업의 도산과 1990년대 국방예산 삭감으로 심

각한 경제위기를 맞았음. 샌디에이고 지역의 리더들인 소아마비 

예방백신 개발로 부를 축적한 요나스 솔크, 스크립스 병원으로 

부를 이룬 스크립스 가문 등의 기업가 정신이 주축이 되어 비영

리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음. 이를 통해 

부의 사회 환원이 샌디에이고 지역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었음. 

• 둘째, 바이오테크분야를 특화하여 세계적 명성⋅우수배출과 창업

을 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 샌디에이고 기업 50%가 UCSD에서 

스핀오프를 하고 있고, 유명 제약회사와 직간접으로 교류를 가지

고 있음. 바이오기술의 상업화를 가능케하는 지역의 구심점인 

UCSD의 커넥트로 연구자와 창업기업, 벤처 자본, 비즈니스 서비

스 제공자들의 가교로 첨단기술의 이전, 상업화를 제공하고 장벽 

없는 인큐베이터로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 및 각

종 지원조직들도 지역발전에 역할을 담당함. 

• 셋째, 강한 기업 밀집도를 가지고 있음. 근접성을 활용한 사업, 기

술 교류가 용이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전개가 

가능했음.

○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파크

–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파크는 대학과 연구소를 위주로 지역발전 사

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발전한 사례로 대표적인 ‘학계 중심형’ 사

례로 구분 할 수 있음.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파크는 헬싱키 북쪽 

500km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130만평 정도의 규모임. 
– 주력 업종으로 무선이동통신 분야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울루 테크

노파크에는 현재 VTT(기술연구센터) 및 노키아, HP, SUN 등의 250

여 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 안에 울루대학과 폴

리테크닉 등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음. 울루 테크노파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하면서 하이테크 

클러스터로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노키아의 입지로 클러스터 발

전이 가속화되었음.
– 울루 테크노파크의 성공요인 

• 첫째, 울루대학의 인재 풀(pool)의 활용을 들 수 있음. 14,5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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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요인으로 도출된

특성들은 특화산업

창출 및 유치, 

차별화된 콘텐츠,

자금지원, 세제혜택,

펀드유치, 수익모델,

기업 유치, 

인적자원 확보,

규제완화,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

창업지원, 

실질 교육서비스,

관리주체의 지정, 

산⋅학⋅연 네트워크,

지식교류지원, 근접성

확보, 광역적 연계,

기타산업 및 시설과

연계 등

구분
중관춘

(중국)

바이오 

클러스터

(미국)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

(미국)

울루

테크노

파크

(핀란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스웨덴)

소피아

앙티폴리스

(프랑스)

기업의 유치 ● ● ● ● ●
인프라지원 ● ●

자금 지원 ● ● ●
규제완화 ●
산⋅학⋅연 

네트워크
● ● ● ● ● ●

관리주체지정 ● ● ●

인적자원 확보 ● ● ● ● ● ●
특화산업유치 ● ● ● ●
창업지원 ● ● ● ●
지식교류지원 ● ● ●
광역적 연계 ● ● ●
연구개발투자 ● ● ●

근접성 확보 ● ● ● ● ●
펀드유치 ● ● ● ● ●

기타 산업 및

시설과 연계
● ● ● ● ● ●

학생과 3,100명의 교직원을 보유한 Science and learning commu- 

nity를 가지고 있으며, 울루대학은 핀란드 북부의 교육과 삶의 질 

향상과, 최첨단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대학으로서 졸업

생의 80%가 울루지역에서 취업을 함. 

• 둘째, 지자체의 선도와 정부지원을 들 수 있음. 정부 및 지자체는 

1980년대에는 북부 핀란드의 ‘City of technology’를 지향하였고, 

1982년에는 관리회사인 Technopolis 설립시 주요주주로 참여함. 

또한 2002년에는 ‘울루성장협약 2006’을 수립을 하는 등 지역발전

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셋째는 산⋅학⋅연⋅관 협력임. 각자가 맡은 역할을 분담하고 산

학 클러스터를 통해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라. 성공클러스터 공통분모

○ 앞서 살펴본 국외 지역발전사업의 사례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은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 <표 2>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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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 성공요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5가지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재분류가 가능한데,

분석을 위해 

각 성공요인들을 

특화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성장잠재력 확보,

네트워크 기반구축,

산업간 융합가능성 등

5개의 성공요인으로

재분류

○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요인으로 도출된 

특성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들은 특화산업 창출 및 유치, 차별화된 

콘텐츠, 자금지원, 세제혜택, 펀드유치, 수익모델, 기업 유치, 인적자

원 확보, 규제완화,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 창업지원, 실질 

교육서비스, 관리주체의 지정, 산⋅학⋅연 네트워크, 지식교류지원, 

근접성확보, 광역적 연계, 기타산업 및 시설과 연계 등임. 

○ 이러한 국외 사례 성공요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5가지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재분류가 가능한데, 분석을 위해 각 성공요인들을 특화 가

능성,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성장잠재력 확보, 네트워크 기반구

축, 산업간 융합가능성 등 5개의 성공요인으로 재분류하였음. 이중 

특화가능성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을 얼마나 재이

용할 수 있는지 또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을 창출하거나 유치할 수 있

는지를 의미하며,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정부의 지원 및 재원 마련 그리고 향후 시장성에 대한 전망 등을 

의미함. 

○ 다음으로 성장 잠재력 확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

련이 높은 기업 유치나 인적자원 확보, 규제 완화 등을 의미하며, 네

트워크기반 구축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냄. 마지막으로 산업간 융합가능성은 사업 추진

효과가 다른 산업과 얼마나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도 광범위하게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의미함.

성공 공통분모 성공요인

특화 가능성 특화산업 창출 및 유치, 차별화된 콘텐츠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자금지원, 세제혜택, 펀드유치, 수익모델

성장잠재력 확보
인적자원 확보, 기업 유치, 규제완화,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 창업지원, 관리주체의 지정

네트워크 기반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지식교류지원, 근접성확보

산업간 융합가능성 광역적 연계, 기타산업 및 시설 연계

<표 3> 성공클러스터 공통분모

마. 클러스터 정책의 실패 유형

○ 산⋅학⋅연이 집적되고 과학기술 혁신을 추구한다고 혁신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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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정부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는

하드웨어 구축에만

신경을 쓰고 소프트한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데 인색…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만

하면 기술혁신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님.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음. 우리나라에서도 대덕연구단지의 성과

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형태의 혁신 클러

스터 정책이 새롭게 시작됨. 혁신 클러스터 실패 사례는 정부가 주도

하여 단기간에 육성하고자 하는 혁신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정책이 혁신 클러스터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

지 못하였기 때문임. 

○ 혁신 클러스터 성공에는 여러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는 크게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입지적 요인으로 시장이 근접하고, 교통이 

편리하다거나 하는 것들임. 둘째는 하드웨어적 요인으로 우수 대학, 

연구기관, 우수한 정주환경 등임. 셋째는 소프트웨어적 요인으로 혁

신 클러스터 자체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조직의 유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혁신적 문화의 존재, 자금 및 비즈니스 상업화, 마케팅 지원 등

이 대표적임. 

○ 자연적으로 형성된 혁신 클러스터는, 실리콘 밸리의 사례에서 이런 

성공 요인을 다 구비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클러스터

가 형성될 수 있었음. 반면에 정부주도형 계획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곳을 보면 상황이 다름. 정부주도형도 대부분 좋은 입지를 선택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게 됨. 또한 초기에는 마스터플랜과 함께 연

구기관 설립 혹은 유치 등 하드웨어 구축에 노력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드웨어 구축이 끝나고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기술혁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임. 하드웨어 구축은 눈

에 보이므로 모두의 관심을 끌지만 소프트한 기술혁신 지원은 비용

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것임. 

○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정부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는 하드웨어 구

축에만 신경을 쓰고 소프트한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데 인색함. 

특히 해당 혁신 클러스터의 경영 주체 선정 및 경영 능력 보강, 산ㆍ
학ㆍ연 네트워크 형성 및 클러스터링 지원 등은 기술혁신을 지원하

는 기본요소임. 그러나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만 하

면 기술혁신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가 익히 아는 

유럽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예를 들어,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주)는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유럽의 다른 나라 사이언스파크를 매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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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클러스터 

정책 실패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의 현실과 유리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패, 네트워크에 대한

순진한 기대나 환상으로

인한 실패, 정책기회

및 집행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능력부족에

따른 실패, 지역정책을 

클러스터 정책에만 

의존하여 실패하는 

유형

까지 하고 있음. 북미 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

학, 기업 등이 협회 등을 조직하여 해당 혁신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

해 정책 제안 등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음. 

○ 시장으로의 근접성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음. 대도시는 대개 혁신 클러스터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음.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의 경우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기술혁신 환경이 세계화됨에 따라 특화 산업

이 반드시 국내 시장만을 상대로 할 필요성은 줄어들었음. 이런 점에

서 시장의 근접성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음. 

○ 혁신 클러스터 이론은 서구에서 시작됨에 따라 간과되고 있는 성공 

요인이 하나 있다. 이는 바로 혁신 클러스터를 둘러싼 거버넌스, 정

책, 경영의 문제임. 서구의 경우 느리더라도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통

해 정책을 만들고 전문성 있는 조직을 통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관리

함. 그 결과 발전 정도 등이 예측 가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거버넌스가 불안정하고 정책도 자주 바뀌며 

전담관리 조직의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음. 이런 점은 향후 우리의 

클러스터 구현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봄.

○ 우리보다 먼저 클러스터 정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선진국의 경

우 이미 정책의 실패 경험이 있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선

진국의 클러스터 정책 실패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지역의 현실과 유리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패 유형임. 클러

스터 정책의 요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어야 하는

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추진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둘째, 네트워크에 대한 순진한 기대나 환상으로 인한 실패 유형임. 클

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강

화시키자는 것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

무 쉽게 생각하거나 순진한(naive) 발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

우임.
– 셋째,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능력부족에 따른 실패 

유형임.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공부문이 지나친 정치적 고려, 

관료주의의 폐해, 민간의 수요를 무시하거나 민간과의 원활한 파트

너십을 형성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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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세에서 지역 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몇 개의 혁신 주체(기업,

연구소, 대학 등)들이 

모여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한 것처럼 사업을 

통해 산업이 지역화

(Localization)되고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s)가 발생해야 

되며, 나아가 그 영향이

광역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시화 경제

(Urbanization

Economics)를 형성

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

– 넷째, 지역정책을 클러스터 정책에만 의존하여 실패하는 유형임. 지

역정책에 있어서 클러스터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님. 따라서 지역

의 실정에 맞게 다른 차원의 정책(예컨대 물리적 하부구조 확충, 지

역 교육문화환경 개선, 외자유치 정책 등)이 더 우선적으로 추진되

거나 병행되어야 할 경우도 있음. 아래 <표 4>은 세계 각국의 클러

스터 정책 실패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본 것임. 

지역의 현실과 

유리된 정책 추진

–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획일적⋅ 
표준적 정책

– 지역의 정책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 지식 /첨단산업에 대한 환상

네트워크 구축 

실패

– 지역 내부연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

– 산⋅학 연계에 대한 환상과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

– 물리적 집적이 기능적 연계를 이루리라는 환상

정책 /공공부문의 

실패

– 정치적 고려로 인한 정책의 왜곡(political lock-in) 
– 민간–공공 협력 혹은 파트너십의 실패

– 정책 담당자인 공공부문의 능력 부족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 실패

–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부족 문제

클러스터 정책에만

의존하는 문제
거시 경제적, 사회적 정책요소를 간과함

출처: 강현수 & 정준호, 해외클러스터 정책 실패유형분석과 교훈 P.7의 수정 보완

<표 4> 클러스터 정책 실패 유형

3.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안)의 분석

○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선정의 틀로서 제시된 5가지 성공요인은 1)특

화 가능성, 2)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3)성장잠재력 확보, 4)네트워

크 기반구축, 5)산업간 융합가능성임. 이들 요인은 대부분 혁신 클러

스터(Innovation Cluster)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으로 최근 

추세에서 지역 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몇 

개의 혁신 주체(기업, 연구소, 대학 등)들이 모여 지식기반경제를 창

출한 것처럼 사업을 통해 산업이 지역화(Localization)되고 경제적 효

과(Economic Effects)가 발생해야 되며, 나아가 그 영향이 광역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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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클러스터는 

지역혁신체게(RIS)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정책

등을 실현하는 

지역발전의 모멘텀이나

제주지역의 대학과 

연계가 어떻게 

추진될지 아직 미지수

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cs)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안)의 사례분석틀인 5

가지 성공요인과 실패 클러스터의 공통분모에 비추어 사전평가를 실

시해 보고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가. 서귀포 혁신도시의 클러스터화 사업

1) 서귀포 혁신도시의 클러스터화: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

○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혁신 클러스터는 ｢산–학–

연–관｣의 상호작용 및 학습네트워크를 담아내는 토대이며, 이를 바

탕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치아래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5만 1천여 제곱미터에 조송될 제주혁신도시

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건설되고 있음. 이곳에 이전

되는 9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보면, 국제교류 기능(한국국제교류재

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 기능(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세 및 기타 서비스 기능(국세청주류면

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연구소)으

로 나눌 수 있음. 국제교류 기능은 제주혁신도시의 특화된 기능임.

○ 혁신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국토구상의 공간적 실천전

략으로서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

성, 지방대학 육성정책 등을 실현하는 지역발전의 모멘텀이나 제주

지역의 대학과 연계가 어떻게 추진될지 아직 미지수임.

○ 혁신 클러스터는 자체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근 지역도시와 강한 네

트워크를 통해 초광역적으로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9개 공공기관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이

전을 촉매로 혁신과 창조성에 기초한 특성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화시대의 중심지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

는 것이 계획되고 있으나 소프트 측면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

게, 즉 추진 주체, 시기, 및 방법이 수립되지않은 실정임.

2)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

○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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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으로 이전된

기관들의 상호 연계와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의 

비전에 대한 공동 

믿음이 중요하나 이는

아직 미지수로 관련된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향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

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서 지역발

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보고자료(2004.7.)).

○ 혁신환경과 함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

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2004),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 클러스터 건설방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 자료, 42쪽.).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도시

(Network City)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Knowledge- 

based city)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Learning City)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Green City)로 조성.

3) 혁신 클러스터의 세 가지 구성요소(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7.))

○ 혁신주체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방이전 9개 공공기

관은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으로 집적화 특화가능성이 양호함. 

그러나 제주지방으로 이전된 기관들의 상호 연계와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의 비전에 대한 공동 믿음이 중요하나 이는 아직 미지

수로 관련된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향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

황임. 

○ 혁신지원환경

– 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연구와 생산 등에 

있어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

경 등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다음의 항목들에 정착이 넘어

야할 사안임.

• 혁신지원시설: inno-cafe, innovation center 등

• 조직: 다양한 형태의 혁신모임, 협의회, 연구회 등

• 제도적 환경: R&D 투자, 산학협력, 기업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정

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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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지원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는

조성되나 소프트한

프로그램과 이의 

성공적인 수행이 

미지수

○ 양질의 도시 인프라

– 혁신도시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지원시

설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는 조성되

나 소프트한 프로그램과 이의 성공적인 수행이 미지수 임. 
– 고속도로, 공항 등과 같은 광역교통체계를 통해 접근성이 강화되고, 

국내외 지역과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첨단정보통신체계 구비는 

산업간 유합 기능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다소 미흡한 형편임.
– 공공기관 종사자와 함께 지식기반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고급 

전문인력이 제주 혁신도시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

거 및 교육, 문화, 여가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

는 장소적 매력이 구비되도록 추진 중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이후에 평가 되어야 함. 
– 장소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클러스터는 뛰어난 경관과 충분

한 녹지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환

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토지이용과 생태보전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적

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임.

4) 종합 평가 

지역 거점사업인 제주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

과 같음. 

성공요인 세부프로그램 수준

특화 가능성 특화산업유치 ○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수익모델, 자금지원, 세제혜택, 펀드유치 □

성장잠재력 확보
기업 유치, 인적자원   확보, 규제완화, Infra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 창업지원, 관리주체의 지정

○

네트워크 기반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지식교류지원, 근접성확보 □

산업간 융합가능성 광역적 연계, 기타산업 및 시설 연계 □

주) ×: 매우 미흡 / △: 미흡 / □: 보통 / ○: 높음 / ◉: 매우 높음

나.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1) 사업의 개요 및 평가

○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현황은 초⋅중⋅고 대학생을 포함 1천 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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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의 

특화가능성은 높은 편…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명문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 및 

비영어권학생을

유치하여 외국인 거주 

비율을 최대한 높여 

외국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명의 학생이 영어와 관련하여 한 해 약 15조원을 투자할 정도로 영

어에 대한 교육열이 높음(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11월). 또한 정부

는 강력한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표방하는 등 영어교육의 중요성

은 국가차원에서도 강조하고 있음.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해

외유학 어학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교육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임.

○ 영어교육도시의 특화가능성은 높은 편임. 제주시는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명문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 및 비영어권학생을 유치하여 외국인 거주 비율을 최

대한 높여 외국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따라서 교육과 관광

이 융합된 명품교육도시를 건설하여 영어교육의 중심지 및 동북아 

교육 허브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 서

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3,792천m2(약 115만평)

의 규모임. 사업기간은 2008∼2015년까지 추진 중이며, 사업비로 약 

1조 7,806억 원이 투입되었음. 주요시설로 국제학교(12개), 영어교육

센터, 주거⋅상업시설 등 수용인원으로 2만 3천명(학생 9천명), 5,875

세대로 계획 중임.

○ 제주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우선 지원시설(주거 215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개발사업 방식으로 건설 중(’10.12 착공, 현(現) 공정률 

52%)이며, 기관별(행정, 소방, 보건, 경찰, 우체국 등) 서비스팀 구성 

및 운영(’11.9)하고 규모 역시 정주인구에 맞춰 추진하고 있음. 한편 

도시 내에서는 누구나 영어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풍의 정주

형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영어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시설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도록 법과 조례 제⋅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서는 영어가능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여 영어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인프라시설의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Zone)으로 ‘스쿨

존(초중고 12개교)’, ‘대학존’, ‘주거⋅상업⋅문화 시설’ 등이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스쿨존’은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할 수 있

는 세계적 명문학교를 유치하여 선진 프로그램 제공(내⋅외국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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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교 및

국공립학교와의 교류가

부족하고, 또한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수요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은 

높다고 보이나

사업의 수행 주체인

JDC의 차입금 규모가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편

두 입학 가능)하여 수업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하는 대규모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여 생활과 교육을 접목, 정규 교육과정과 연

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대학존’에서는 교육⋅관광⋅예술⋅전문직 분야의 세계 유명 대학의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복합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교육

기관은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임대하고 기숙사, 도서관, 카페테리아, 

강당, 체육관 등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교육센터로 계획

되었음.

○ ‘주거⋅상업⋅문화시설’에서도 영어상용화를 위하여, 상업시설, 문

화,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영어가 통용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건축⋅경관 분위기를 영어권 국가의 이미지로 건설하여 영어

가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표지판, 가로시설물 등을 조성하였고, 

공공청사, 병원, 쇼핑시설 등에서도 영어가 통용되는 환경을 구축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종합 평가 

지역 거점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아래와 같음.

성공요인 세부프로그램 수준

특화 가능성 특화산업유치 ○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자금지원, 세제혜택, 펀드유치 △

성장잠재력 확보
기업 유치, 인적자원 확보, 규제완화, Infra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 창업지원, 관리주체의 지정

○

네트워크 기반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지식교류지원, 근접성확보 □

산업간 융합가능성 광역적 연계, 기타산업 및 시설 연계 ○

주) ×: 매우 미흡 / △: 미흡 / □: 보통 / ○: 높음 / ◉: 매우 높음

○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요인으로 

제시한 특화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성장잠재력 확보, 네

트워크 기반구축, 산업간 융합가능성 등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특화가능성과 성장잠재력 확보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성공요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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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인근지역의 

제주국제평화센터,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는

국제교류와 

MICE 산업과의 연계

및 아시아지역 공무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화가

가능… 제주포럼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수준으로의 

육성하고자하는 

계획은 국제교류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 그 이유는 네트워크 기반 구축 측면에서 보면 외국의 대학 및 명문학

교 등과 네트워크는 구축이 이루어 져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나 국내 

대학교 및 국공립학교와의 교류가 부족하고, 또한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수요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은 높다고 보이

나 사업의 수행 주체인 JDC의 차입금 규모가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편임.

○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교육산업과 도시의 개발을 연계했다는 측면에

서 다양한 산업 간 융합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인근지역의 제주국제평화센터, UNITAR 제주

국제훈련센터는 국제교류와 MICE산업과의 연계 및 아시아지역 공무

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화가 가능함. 특히 제주평화연구

원에서 주관하는 제주포럼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수준으로의 육성하

고자하는 계획은 국제교류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임. 

1) 다보스포럼의 시사점: 스위스 ‘실용주의 정신’이 경제적 성과의 뒷받침

○ 스위스는 기업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기반으로, 기업 입장에서 각

종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선호함. 이러한 실용주의적 정신은 다보스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및 

유지에 근본요인이 됨.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므로 관련행사가 기업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보스포럼의 경우 각종 경제이슈 등 사회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after-party’, 그 밖의 각종 만남의 장을 부대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참

여 정치인 및 기업인 간에 인맥형성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함. 

○ 세계적 기업의 재정적 지원 통해 행사 개최; 다보스포럼의 주최 측은 

각국 정치계, 경제계에 걸쳐 건실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2,0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를 수용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음. 이러한 세계적 기업들

의 재정적 후원을 얻어 내기까지는 다보스포럼 행사의 성공 가능성, 

홍보효과 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포럼 

주최 측의 철저한 준비가 큰 몫을 담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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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도시들은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적

요소들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나 제주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확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인근지역의 시설들은

이번 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지역의 국제교류라는

전략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중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은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담아내는 도

시공간의 창출이며 우수한 인력과 지식기반 혁신자원이 제주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양호한 정주환경 구축임. 나아가 MICE산업의 다

른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은 무척 높은 편임. 그러나 컨벤션 센터의 

누적 적자와 수익모델의 미흡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이 좋지 않은 

점은 혁신 클러스터 구현의 풀어야 할 숙제임.

○ 우리의 지방도시들은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적 요소들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나 제주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확보하

고 있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인근지역의 시설들은 이번 9개 공공

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지역의 국제교류라

는 전략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중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함.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혁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두개의 핵심 주체

에 근접성을 확보하는 역할과 MICE산업으로 연결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혁신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요소임.

2) 종합 평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혁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연계에 대

한 종합평가는 아래와 같음. 

성공요인 세부프로그램 수준

특화 가능성 특화산업창축 및 유치 ○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성
수익모델, 자금지원, 세제혜택, 펀드유치 △

성장잠재력 확보
기업 유치, 인적자원 확보, 규제완화, Infra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 창업지원,   관리주체의 지정

□

네트워크 기반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지식교류지원, 근접성확보 ○

산업간 융합가능성 광역적 연계, 기타산업 및 시설 연계 ○

주) ×: 매우 미흡 / △: 미흡 / □: 보통 / ○: 높음 / ◉: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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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사업 및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주민에게 어떻게 

순수하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지 

않아야 클러스터에 

사업과 성장에 주민의

지지와 협력이 가능

4.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을 위한 추진 방향

○ 혁신 클러스터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과제이므로 무엇보

다 지속적인 주민의 지지가 필요함.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의 비전 

공유,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속적인 주민

지지 획득이 중요함.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사

업 및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주민에게 어떻게 순수하게 혜

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지 않아야 클러스터에 사업

과 성장에 주민의 지지와 협력이 가능함.

○ 혁신 클러스터는 개발연대의 신도시가 다른 용어로 둔갑하여 나타난 

신개발 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인

식하여야 함.

○ 우선 클러스터 조성 정책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 급변하는 국제사회

에서 클러스터라는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

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여전히 클러스터 정책은 유효함. 

○ 앞으로 성공적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을 생각한다면 

– 첫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는 글로벌, 개방형, 네트워크형 클러스

터가 되어야 할 것임. 글로벌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어나고 있음. 과학기술도 상당 부분 글로벌화 되었으며, 글로벌 

기술혁신 자원과 연계되어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기술사업화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었음. 하나의 클러스터 내 응집력 있는 산ㆍ학ㆍ
연 연계도 중요하지만 배타적이지 않고 세계와 연결된 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외국인 전문가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정주 및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음. 
– 둘째, 산ㆍ학ㆍ연ㆍ관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학습하는 학습형 클러

스터가 필요함. 흔히 산ㆍ학ㆍ연을 한 곳에 집적화하면 자연스럽게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에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음.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네트

워크가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 차원의 경영 지원

과 산ㆍ학ㆍ연 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이 요구

됨. 산ㆍ학ㆍ연 협력 및 상호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

하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처럼 남의 기술



52  JPI정책포럼 

거버넌스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혁신 클러스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

에 대한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서로가 

가진 것을 내놓고 상호협력하기가 매우 어려움. 서구 사람들은 카페

나 펍(pub) 문화가 발달하여 커피나 맥주잔을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음. 이에 비해 한국 사람은 사랑방 

문화, 포장마차형 방식대로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서로 인간적인 관

계를 맺고 상호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셋째, 삶의 질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 패

러다임하에서는 교외에 공장이 위치하고 노동력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첨단기술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는 오히려 고급인력을 쫓아 연구기관과 제조업을 위치시켜야 하는 

입장임. 현재 고급기술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환경을 따라 옮겨 

다니고 있음. 국적은 한국이라도 한국에 와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

음. 반대로 우리도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유인할 수도 있는 것임. 
– 넷째, 혁신 클러스터를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임. 현재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치권과 과학기술–산업계, 중앙정부 부처 

내에서도 담당 부처간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

터 육성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혁신 클러스터 자체

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봄. 
– 다섯째, 연구자, 기획자, 실행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음.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믿고 기다

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임. 혁신 클러스터는 대규모 단지개발이라는 

부동산 측면, 기술혁신이라는 혁신 측면, 기술사업화라는 비즈니스 

측면이 복합된 사업임. 이런 규모와 여러 측면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요구됨. 기

간이 길다보니 그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 변하여 부동산 개발과 

투기에 치우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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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는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연구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정책의 집행

이전에 클러스터의 

현실과 잠재적 역량에

대한 엄밀한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은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인식이나 관심도를 

높여야

5.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에 대한 제언
(Recommendation)

○ 혁신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실패사례의 공통분모를 도출

할 수 있었음. 그 공통분모를 통한 제주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의 제

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많은 클러스터가 실패하였는데 이는 그 지역의 고유 개성(Identity) 

및 잠재력을 이용한 개발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특화

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강점을 갖는 전략적인 지역발전 클러스터로 

추진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을 고려

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역발전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실패하였음.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는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연구하고 섬세하고 구

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음. 특히 정책의 집행 이전에 클러스터의 현

실과 잠재적 역량에 대한 엄밀한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것이 선

행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 정책이 존재할 수 없음.
– 둘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를 견인할 지역전략사업의 예산 배정

에 있어서 종전의 지역전략사업의 무계획적인 균등한 사업비 배분방

식은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

었음. 또, 지역 내 발전을 견인할 부가가치 창출 신규 사업의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하겠음. 지난 제주특별자치

도 평가에서 제주자치도의 많은 사업들이 부처간 조정부문과 사업성

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환류(feed-back)시키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

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거나 예산집행 중간점검 및 리

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고 모니터 되어야하겠음. 
– 셋째, 지역 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부족하여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에 지지도가 저조할 수 있음.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은 초

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인식이나 관심도를 높여야함. 주민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불신이 생기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넷째, 지역정책의 지향 목표와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

야 함.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간적 범위를 분명하게 하여야 정책목표(target) 및 정책수단, 정

책의 추진주체와 사후 책임 단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클러스터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공공과 민간사이에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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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함. 이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음. 공공부문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지역경제개발계획은 주로 산업단지의 조성, 생산관련 SOC 등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하여 왔으나 향후,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산업의 수직적ㆍ수평적 융합체계의 구축, 지식ㆍ기술의 개발 및 확

산시스템의 구축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국내외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이란 차원에서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은 대한민국

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임.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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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이래 국제무대에서 폐쇄와 은둔을 고집한 미얀마가 2011년 총선 이후 예상치 못

하게 빠른 속도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50년 이상 왜곡 및 

정체된 국가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향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예비단계라는 속성을 드러낸다.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은 대통령 ‐ 구(舊) 군사정부 수장 간의 협약, 대통령의 개혁 의지, 

군부의 지지 등 세 방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향후 전 독재자의 사망과 같은 구체제의 영향

력이 소멸될 때 미얀마는 국가 정상화의 수순을 넘어서 발전 경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은 변화를 위한 한 약소국의 몸부림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우선 작금

의 개혁은 미얀마 내부적으로 정권의 연성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이해관계

가 충돌하는 지역 내로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폐쇄와 고립이라는 정

권의 외형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일정 수준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

사한다. 따라서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는 동아시아시대 지역구도와 환경변화의 촉매라는 파

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2.3) 발표자료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ISSN: 2005-9760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